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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시는 <하늘 언어>는 ‘세계 공통어’라서 배우면, 누구나 하나

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할 수 있다. 

2.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글과 말’로 사용하신다. 때에 따라 <만물>을 보여 주

시며 “그와 같이 그러하다.” 깨닫게 하신다. 

3. <태양> 하면, 각 나라별로 ‘언어와 발음’이 다르다. 고로 각 나라 언어를 다 배워야 알아

듣는다. 그러나 <하늘 언어>는 ‘세계 공통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70억 명에게 

<태양>을 보여 주시면,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저것은 태양이다.” 하고, 알고 통한다.

4.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천둥번개를 치게 하여 보이면서 “회개하여라.” 하시면, ‘한 마디’

로 세계 70억 명에게 다 전달된다.

5. 똑같은 천둥번개를 보여도 ‘자기 행위’대로 각각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다.

6. 성자가 밤에 <별들>을 보이며 “별처럼 너희도 의를 행하여 빛내라.” 깨우쳐 주시면, 일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7. <만물>은 그 모양과 뜻과 개성이 확실하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때’에 따라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합당한 만물의 모양과 형태’를 보이시며 “네가 그러하다.”, 혹은 

“저 사람이 그러하다.” 깨우쳐 주신다. 

8. 사람은 <말>로 뜻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실체>를 보이며 말씀하시니, <말>과

는 비교가 안 되게 차원 높게 깨닫고, 실감 나게 느낀다. 

9.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 깨닫게 하실 때도 ‘말’로 하지 않으시고 ‘지옥 같은 것’을 직접 

느끼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 받는 자들’을 보게 하시면서 무언으로 말씀하

신다. 

10.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만물의 언어>로 실물을 직접 보이며 무언

으로 말씀하신다. 

11. 하나님은 <말의 실상>으로 말씀하신다. ‘불같은 말씀’ 하면, ‘불’을 보이며 말씀하신다. 

고로 <말씀>을 ‘불’로 표현하신다.

12. <산>을 말씀하실 때는 ‘산의 실체’를 보이며 말씀하신다.

13. <썩은 마음, 썩은 인생>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푹푹 썩어 냄새 나는 과일’이나 ‘쓰레

기’나 ‘냄새 나는 하수도’나 ‘썩은 만물’을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14. 7월의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 귀뚜라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나를 쳐다보고 있

었다. “아니. 저렇게 클 때까지 한 번도 안 보이더니, 신기하네.” 했다. 

성자가 어떤 뜻을 두고 만물을 보이며 말씀하셨는지 깨달으려 하니 “다 커서 나와야 거미나 

해충이 잡아먹지 않지 않냐.” 하셨다. 

예전에 ‘크지 않고 나온 귀뚜라미’는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에게 잡혀 먹혔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귀뚜라미>는 ‘가을의 곤충’인데, 어떻게 여름인 7월에 벌

써 나타났냐?” 했더니, “올해는 일찍 가을이 와서 일찍 시원해진다.” 했다.

성자께서 <만물의 글>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입추’가 빨라서 곧 시원해졌다. 

하나님은 <만물 한 가지>를 보이면서, 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 

15.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

씀하시며 답답하다고 하셨다. 

16. 보여 줘도 깨닫게 해 줘도 ‘마음’이 둔하여 자기 앞에 <축복>이 닥쳐도 소경처럼 못 보

고, 자기 앞에 <죽음>이 닥쳐도 소경처럼 못 본다. 

17. 한 번은 화장실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뭐가 썩었나? 썩을 것이 없는데... 며칠 전에도 

청소했는데...’ 하고, 다시 샅샅이 뒤지며 청소했다. 

그런데 ‘오래 전에 먹다가 하나 남은 과일’이 비닐봉지에 싸여 있었고,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썩어 있었다. 너무 냄새가 나서 바로 버렸다. 

‘어떤 과일이 썩었지? 천도복숭아인가? 토마토인가?’ 궁금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언제

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 전에 먹다가 하나 남긴 천도복숭아’가 확실했다. 

이것을 보고 ‘섭리사에서 영적으로 신앙이 썩고, 육의 행실이 썩은 사람을 보여 주시나?’ 생

각했다.

이 날 오후에 누가 편지를 보내왔다. 어떤 사람이 오래 전부터 이성으로 타락하며 살았고, 

섭리를 나간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리고 이 날 뉴스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수배자’가 죽었는데, 정말 그가 맞는지 부

검을 해 본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부검 결과, ‘찾는 사람의 시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됐다. 

18. <병든 소나무>를 보고서 ‘소나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은 ‘지식’에 해당된다. <사람>



과 연관시켜서 깨달으면 ‘하늘 언어’를 알아들은 것이다. 

19. <만물>만 배우면 ‘만물에 해당되는 지식’만 배운 것이다. <만물>을 보고서 ‘자기’와 연

관 지어 깨닫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과 연관 지어 깨달아야 그것이 <신앙>이고, <하늘 언

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은 것이다. 

20. <하늘 언어>를 배운 사람은 ‘만물’과 ‘자기 자신’과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연관 지어 

생각한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된다. 

21. <하늘 언어의 기본>을 배웠으니, 이제 외국어를 배우듯이 <만물의 특성과 모양과 형

태>를 배워야 된다. 

22.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고로 ‘하나의 만물’을 보이며 ‘한 마디’ 하면서 “그와 같이 그

러하다.” 하고 수천, 수만 가지로 깨닫게 하신다. 

23. 지구 세상 70억 명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각종으로 물었다 하자. 하나님은 ‘한 가지 

만물’을 보이시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깨닫게 하신다. 

24. 세상에서도 사람끼리 ‘언어’가 안 통하면, 같이 일을 할 수도 없고 같이 뜻을 이룰 수도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언어’가 안 통하면, 같이 살 수도 없고 같이 뜻을 이룰 

수도 없다.

25. <하늘 언어>를 배우면 ‘휴거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알아들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

자가 이 시대에 행하시는 ‘휴거’를 빨리 이룰 수 있다. 

26. 이 시대는 <신부 시대>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많은 말씀을 하며 깨우쳐 

주신다. 이 시대에 전할 말씀은 <만물>을 통한 말씀이 많다. 

27.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말씀, 핵적인 말씀>은 ‘시대 구원자’를 통해 밝히신다. 


